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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 보드�이용객의�모습과�역사

스케이트보드,� 롱보드,� 크루져보드� (이하� ‘보드’라고� 칭함)

광나루�한강공원이�보드타는�장소로�유명해지기�시작한건� 2013년부터입니다.

2019년� 현재� 전국적으로� 100,000명� 이상의�동호인이�즐기고�있으며,

광나루�한강공원에서�마땅히�보드를�탈� 공간조차�없던�시절

저희는�인적이�드물고�안전한�장소를�찾아� 보드를�즐겼습니다.



[사진� 모음]� 2013~� 2019� 광나루�한강공원을�돌아다니며�보드를�타는� 동호인과�시민들의�사진



2.� 그간�임시로�사용하던�장소

활주로,� 인라인스케이트장,� 엑스게임장,� 이색자전거�체험장,� 자전거�경기장�옆,� 드론공원�등

광나루�한강공원에서�임시로�보드를�탔던� 장소들을�가볍게�설명드리겠습니다.

1.� 활주로

2013년부터� 1년동안�저희는

드론공원으로�내려가는�

활주로를�이용했습니다.

2.� 인라인�스케이트장

2014년부터�

인라인�스케이트장의�

서킷� 가운데에서� 보드를� 즐겼습

니다.

3.� 엑스게임장

작지만�그래도�광나루�한강공원

유일한�보드장이였던

엑스게임장도� 지금은� 2018년� 파

크골프장� 및� 산책로로� 변경되어�

없어졌습니다.



※2019년� 현재�이�장소� 중에서�마음편히�보드를�탈� 수� 있는�장소는�단� 한곳도�없습니다.�

4.� 이색자전거�체험장

이색자전거�체험장도

사람이�없을땐�저희가�

즐겨타는�장소였습니다.

5.� 자전거�경기장�옆

2018년� 자전거�경기장�옆에

만들어진� 원형� 서킷도� 저녁마다�

타기�좋은� 장소였습니다.�

6.� 드론공원

저희가�이용하는�보드장중에

가장�크고�저희에게�

딱�맞는� 공간입니다.

오후� 4시부터는� 드론을� 날리지�

못하게�정해져있어

4시� 이후부터� 출입해� 가장� 많이�

사용한�장소입니다.

7.� 굴다리

광나루�한강공원�굴다리�진입로

겨울에는�바람이�불지않아�

보드타기�좋았던�장소였습니다.



3.� 현재�상황

해가�지날수록�보드를�타는�인원들은�많아지는대�반해

갈수록�저희가�이용하던�장소는�규정상의�이유로�사용하기�어려워지는�상황입니다.

광나루�한강공원에서�보드를�타는�연령대는

10~30대�강동,송파,하남,구리,남양주�지역의�시민분들입니다.

젊은�세대가�건강하게�활동하고�새로운�경험을�할�수�있는� 장소를�확보해주세요.



4.� 불편�사항

1.� 활주로
활주로는� 주말간� 일반� 시민분들이� 통행이� 잦아� 안전상

이유로�사용하지�않고�있습니다.

2.� 인라인�스케이트장

인라인�스케이트장에�보드는�탈� 수� 없도록�규정하고,�

소규모로�울타리쳐�다목적�공간만을�

이용하도록�제한했습니다.

그러나�다목적�공간은�보드를�타는데�적합한�바닥이�

아니며,� 10명이상의�인원이�동시에�이용하기에�

너무�협소합니다.

3.� 엑스� 게임장 2018년에�폐쇄되어�용도�변경

4.� 이색� 자전거�체험장

자전거�전용�장소이기�때문에�

마음�놓고� 사용할�수�없으며,� 수십단위의�동호인이�사용

중에�민원이�발생하면�

다른�장소로�이동할�수� 밖에� 없습니다.

5.� 자전거�경기장�옆� 서킷

자전거�경기장�옆�서킷은�자전거�전용� 트랙으로�

안내표지판으로�보드�이용이�불가하다는�안내가�있어,�

이용하는�보드인들이�마음편히�사용할�수� 없습니다.

6.� 드론공원

2018년� 12월부터� 일반� 시민� 진입� 방지를� 위한� 펜스와�

입구�설치작업으로�

2019년부터� 4시� 이후에�자유로운�출입이�

어려워집니다.

7.� 굴다리
굴다리는�시민분들이�한강에�진입하는�통행로입니다.�

역시나�안전상의�이유로�원할한�사용이�어렵습니다.



5.� 건의�사항

“마음� 놓고�보드를�탈� 수� 있는�장소를�만들어주세요.”

1.� 아스팔트의�평평한�바닥이면�충분합니다.

2.� 보드만�이용하는�장소가�아니여도�좋습니다.�

보드를�타도� 괜찮은�장소인�동시에�다른�이색� 스포츠�탈것이라면�

마음껏�이용할�수�있는� 장소가�되었으면�좋겠습니다.

3.� 엑스게임장을�복원해주세요.

“뚝섬유원지가�있으니�거기가서�타면�되지않나요?”� 라는�말로�

지역�보더들의�마음과�엑스게임장이�무너져버린�상태입니다.

좋은�부지가�있다면�엑스게임장의�모습을�다시금�보고� 싶습니다.

6.� 목표

천호대교�밑,� 무궁화�동산�뒤편

야구장,� 축구장�맡은편에�오랫동안�사용되지�않은�부지가�하나� 있습니다.

이곳의�바닥을�부드러운�아스팔트로�정비하고�

롱보드를� 마음껏� 탈� 수� 있는� 넓은� 바닥과� 스케이트보드를� 마음� 껏� 탈� 수� 있는� 엑스게임장� 시설

설치가�이루어진다면.� 전국� 10만명의�보더들에게�꿈의�장소가�될�수�있습니다.

[사진]� 부지�입구



천호대교�밑 무궁화�동산�오른쪽에�진입

5년이상�사용되지�않고�있던

부지가�있습니다.

바닥�보수가�평평하고�부드럽게�된다면

더할�나위�없이� 좋은� 장소가�될� 수� 있습니다

평소에는�차량진입이�어렵게�통제되어있어

안전합니다.

부지�바로�앞이� 한강이기�때문에

익사사고를�방지하는�그물�펜스가�있으면�

좋겠습니다.

찾아오는� 길이� 자전거,� 보드등의� 이동수단� 없

이는�걸어오기�어렵기�때문에�

일반�시민의�진입도�적어� 안전합니다.

부디� 한강� 공원을� 사랑하는� 보드� 타는이들을�

지켜주세요.



7.� 끝내는�말.

양보하고�양해를�구하면서�시간이�지나면�나아지겠지라는�마음으로�지낸지� 6년이�지났습니다.

순수하게�보드를�좋아하는�한� 20대� 청년은� 30대가�되었습니다.

이제는�저희� 동호인들이�가만히서서�기다리지�않겠습니다.

이� 문서자료를�확인해주시고,� 저희의�마음을�헤아려주시고,� 저희를�위한� 공간을�확보해주세요.

감사합니다.


